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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 탄생 100년, 「점자법」 제정 10년 만에 
첫 점자 교원 20명 나와

- 점자 교원 자격 심사 통해 점자 능력과 점자 교육 능력 모두 갖춘 2급 자격증 
취득자 첫 배출

- 양질의 점자 교육 환경 조성으로 향후 100년의 점자 교육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이관규, 

이하 국어원)은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첫 점자 교원 

자격(2급) 취득자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 ｢점자법｣ 제11조에 따라 점자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

 점자 교원 배출로 점자 교육의 전문성 확보, 양질의 점자 교육 제공

  이번 점자 교원 배출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 운영의 핵심 성과이다. 특히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이자, 2016년에 

｢점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첫 점자 교원이 탄생함으로써 앞으

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점자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점자 교원 2급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 등의 요건을 갖

추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총 300시간 이상(연간 120시간 인정)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은 후에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취득자들은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

격증을 가진 이들로, 올해 처음 시행한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

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점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점자 교원이 배출된 첫해에 제1호 점자 교원 자격증을 받은 송암점자도

서관 김윤미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앞으로도 점자 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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